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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의 시험
루시 스티븐슨 이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삽
화

: 
폴

린
 그

레
고

리

타시는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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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짐바브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타 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답안지를 다시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건 단지 모의고사일 뿐이었지만, 타시는 점수가 어떨지 

정말 떨렸어요.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인 타시는 시험을 많이 봤어요. 

수학과 과학 외에 언어 시험도 봐야 했어요. 짐바브웨의 

학생들은 영어와 쇼나어를 쓰고 말하는 법을 배웠는데, 

쇼나어는 타시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었어요.

“타시, 여기 답안지 받으렴.” 선생님이 점수가 적힌 

종이를 타시에게 건네셨어요. 타시는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영어 점수도 꽤 좋았고요. 그러나 쇼나어 

시험 점수를 본 타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점수가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타시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땅만 쳐다보고 

걸었어요.

“무슨 일 있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쇼나어 모의고사 점수가 안 좋아요.” 타시가 말했어요. 

“쇼나어 시험은 항상 망쳐요. 진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엄마는 타시 옆에 앉으시며 점수를 확인하셨어요. “공부를 

좀 더 하면 되겠는걸.”

타시는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	 누가복음 2:52

“쇼나어로 글을 써 보는 걸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 엄마는 

타시의 『어린이 지도서』를 꺼내셨어요. 그런 다음, 첫 쪽에 

나오는 성구를 읽으셨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엄마는 

타시에게 빙그레 웃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한 번에 조금씩 

성장하셨으니,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실까요?” 타시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는 걸 엄만 알아.”

그날 밤에 타시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쇼나어 시험에 통과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배우고 

더 발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타시는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타시는 매일 쇼나어로 

글을 쓰는 연습을 했어요. 선생님께 도움도 더 받았어요. 

친구들과 놀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타시는 

계속 연습했어요.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 타시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타시는 열심히 노력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마침내 시험날이 되었어요. 타시는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누어 주셨고, 타시는 

연필을 집어 들었어요. 답을 쓰기 시작했을 때, 타시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타시는 그게 성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타시를 위로하고 도와주셨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 타시는 부모님께 이 일을 알려 드릴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직 어떤 점수를 받을지는 

몰랐지만,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타시는 최선을 

다했어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엄마!” 타시는 싱글벙글 웃으며 『어린이 

지도서』를 꺼내 다시 그 경전 구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부분을 하나 바꿨어요. “타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


